
✚ 시대별 20대 상징 단어의 변천사

해마다 그 시대 젊은이들을 망라하는 단어가 하나씩 나온

다. 가령 1990년대에는 오렌지족이나 낑깡족, 야타족, X

세대 등이 대표적이다. 이 단어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럽

고 개성이 강한 당시 20대들을 상징했다. 하지만 1990년

대 말 외환위기 이후로 2000년대부터 이태백(20대 태반이 

백수)이나 장수생(취업이나 고시를 위해 장기간 공부하는 

20대), 고시족(고시 준비생) 등이 등장했다. 이후 20대들

은 그 유명한 ‘88만 원 세대’나 ‘N포세대’라는 말로 불렸

다. 역시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 취직이 어려워 비정규

직으로 일을 시작하고,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연애는커

녕 결혼이나 출산도 꿈꿀 수 없어 하나둘씩 포기하는 삶

을 뜻한다.

이렇게 퍽퍽한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마

침내 달관하기에 이른다. 돈을 버는 것도, 출세나 연애·

결혼에 대한 의지도 초월해 희망도 의욕마저 없어 무기력

해진 것이다.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하고, 그보다 더 

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시대

에 이르자 청춘들은 ‘열심히 산다’는 것에 물음표를 붙였

다. 그리고 거창한 목표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

했다.

‘없다’를 뜻하는 무(無)와 의미를 뜻하는 ‘mean’을 합쳐 만든 ‘무민세대’라는 말은 현 시대 청춘들의 자화상이다. 

더 이상 노력만으로 오를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한 현대사회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등으로 

해소하는 무민세대에 대해 살펴보자.

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다

무민세대

글_편집실

키워드로 읽는 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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✚ 의미 좀 없으면 어때, 내가 좋으면 그만

무민세대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삶의 굴

레를 거부한다. 의미 없는 선물 주기나 멍하게 앉아 있기, 

ASMR(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, 자율

감각 쾌락 반응) 듣기, 슬라임(액체 괴물) 만지작거리기 등 

기성세대 눈으로 보면 ‘저게 뭐하는 짓이지?’ 싶은 행동들

로 위안을 얻는다.

무민세대는 가질 수 없는 성공이나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 

현재를 포기하지 않는다. 대신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아

주 작은 행복에도 만족하고 삶의 매 순간을 사랑하고 여유

를 갖는 태도를 보인다. 경주마처럼 앞만 보며 달려온 삶

이라면 한 번쯤 무민세대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

추구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보자.

✚ 퍽퍽한 삶에서 찾는 작은 행복

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내놓은 2018년 대한민국 

소비트렌드 키워드로 소확행(小確幸, 소소하지만 확실한 

행복)과 미닝아웃(meaning out), 케렌시아(Querencia)를 

꼽았다. 이 단어들을 합치면 무민세대의 성향을 엿볼 수 

있다.

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서 처음 등

장한 소확행은 ‘살면서 발견하는 아주 평범한, 하지만 확

실한 만족감을 주는 행복’을 말한다. 젊은이들은 그간 성

공과 행복이라는 거창한 목표 앞에서 아등바등 살아왔다. 

그러나 노력해도 안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시점을 

달리하기 시작한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소확행인 셈

이다. 

미닝아웃(meaning out)은 의미나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

‘벽장 속을 나오다’라는 뜻의 커밍아웃(coming out)을 합

친 말이다. 정치나 사회적 신념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하

게, 할 말은 거침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. 

예컨대 SNS의 해시태그(#)로 자신의 정치적·사회적 신

념을 공유하거나 그 뜻이 담긴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

는 것을 말한다. 관련 해시태그로 #remember0416(세월호 

추모)나 #metoo(미투 운동) 등을 꼽을 수 있다. 또한 일본

군 성노예 할머니를 돕는 ‘나비 팔찌’나 ‘노란 리본’ 등도 이

에 속한다.

반면 케렌시아(Querencia)는 스페인어의 ‘애정, 애착, 귀

소본능, 안식처’를 뜻한다. 스페인 투우 경기에서 투우사

와 소가 쉬는 영역을 말하는데,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소

가 본능적으로 피난처로 삼은 곳이 바로 케렌시아다. 투우

사는 케렌시아에 있는 소를 공격할 수 없다. 이렇게 소가 

쉬면서 싸움을 준비하듯 일상의 퍽퍽함을 피해 쉴 수 있는 

자신만의 공간이 바로 현대인의 케렌시아인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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